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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섬유패션업계 신년인사회 개최

- 친환경·디지털 전환을 통한 섬유패션산업 재도약 다짐 -

-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과감한 체질개선과 선제적 투자 당부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(회장 이상운)는 1.6(금) 

17시,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섬유패션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.

 ㅇ 이번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

이상운 회장을 비롯한 섬유패션업계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,

 ㅇ 참석자들은 2023년 계묘년(癸卯年) 새해를 맞이하여 섬유패션산업의 

희망찬 출발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였다.

< 2023년도 섬유패션업계 신년인사회 개요 >

 ㅇ 일시·장소 : 2023.1.6(금) 17:00∼18:40 / 삼성동 섬유센터 3층

 ㅇ 주요 내용 : 신년사, 떡케익 커팅, 스트림별 신년 소회, 신년음악회 등

 ㅇ 주요 참석자 :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,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상운 회장, 
한국섬유수출입협회 민은기 회장, 한국패션산업협회 한준석 회장 등 300여명

□ 장영진 차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섬유패션산업은 복합 경제위기 

지속에 따른 수요 감소와 수출 부진, 에너지 및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

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,

    * 섬유패션산업 수출 추이(억불) : (‘19) 130 → (’20) 112 → (‘21) 128 → (’22) 123

 ㅇ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으로 패션브랜드와 벤더기업

들은 기대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, 화섬업체는 설비투자 지속으로 산업용 

섬유에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 실적을 거두었다고 평가하며, 

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한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. 

□ 이어 장 차관은 “새해에도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과 

투자의 위축, 자국우선주의, 에너지위기 등으로 매우 녹록지 않은 상황이 

될 것으로 예상된다”면서,

 ㅇ 엄중한 경제상황 하에서 섬유패션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·디지털 

트렌드에 대응한 과감한 체질 개선 및 선제적인 투자와 함께 수출 증진을 

위한 노력을 당부하며,

 ㅇ 산업부는 “현장 산업부”로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 해결을 

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, 업계와 정부가 원팀이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 

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.

□ 또한 장 차관은 섬유패션산업 지원을 위해 당면현안 해결과 미래 대비 

경쟁력 제고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 밝히며, 

 ㅇ 우선 당면 현안인 금융, 인력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1.25조원 

규모의 시설·운영 자금 대출,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,

 ㅇ 메가트렌드인 친환경·디지털 대응을 위해 대규모 R&D 예타사업 추진 등 

친환경 섬유 개발 투자를 늘리고, 패션테크 육성, 제조공정 자동화 등 

디지털 전환도 적극 지원하며,

 ㅇ 친환경·디지털 전환, 생산성 향상, 첨단산업용 섬유 비중 확대 등을 골자로 

(가칭)‘섬유패션산업 첨단화 전략’도 수립할 예정이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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